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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11월 27일 제3회 중의원 법무위원회

❍ 일시: 1948년 11월 27일(토) 오전 11시 7분 개의
❍ 발언자: 

§ 하라 조에이(原長栄) 증인(니가타지방검찰청 차석검사)
§ 와타나베 겐지로(渡辺健次郎) 증인(경시청 방범부장)
§ 노모토 요키오(野元与喜雄) 증인(신주쿠 카페협동조합 이사장)
§ 시이쿠마 사부로(椎熊三郎) 중의원 부의장(중의원 제국헌법개정안위원회 

위원)
§ 야마구치 다케히데(山口武秀) 의원(공산당 소속 중의원 의원, 농민운동가)
§ 사타케 신이치(佐竹新市) 의원(일본사회당 소속 중의원 의원, 히로시마현회 

의원)
❍ URL:
 https://kokkai.ndl.go.jp/#/detail?minId=100305206X01019481127&current=1

❍ 해제(개요 및 특징)
전후(戰後) 최초로 국회의 위원회에서 군의 ‘위안부’라는 표현이 등장함. 단, 접대부
들의 전직(前職)을 열거하는 맥락에서 한 차례 언급된 것임.

❍ 주요 내용 번역
▷ 가지 위원장대리 “다음은 제8 ‘매춘 등 처벌 법안(賣春等処罰法案)’에 관한 진정

서, 문서표(文書表) 제417호를 의제로 하겠습니다. 전문원의 설명을 부탁합니
다.” 

▷ 무라 전문원 “진정인(陳情者)은 오사카부(大阪府) 접대부조합연합회 회장 마쓰
이 리우(松井リウ)입니다. 우리 취업부(就業婦)들 가운데는 전쟁 중에 만주, 중
지(中支), 남지(南支), 남방 각 지역에서 백의의 천사로 제일선에 종군하거나,  
군의 위안부로서 일하다가 귀환한 자, 그 밖에 남편이 전사했는데 아이가 있는 
자, 전직 댄서, 조큐(女給)1), 간호부, 여점원, 여공 등 여러 종류의 전직(前職)
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직역(職役)에서도 현재의 접대부 이상의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하며, (중략)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업부인(職業婦
人)으로 일하고 있는 부인들 가운데에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처럼 급료
로만 생활하고 계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조큐(女給) : 카페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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